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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내 유학생 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은'…9일 대구대서 포럼

[대구대 제공]

▶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

국내 유학생이 겪은 한국 생활 경험을 공유하고 유학 제도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는 포럼이 9일

오전 대구대에서 열린다.


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

유학생과 졸업생, 학계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다.

인쇄하기 취  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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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윤주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이 사회를, 김도혜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

수가 좌장을 맡는다.


경북대 중어중문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중국 출신 장지윤 씨가 '한국 유학생활 경험과 인

식', 영남대 행정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우크라이나 출신 스타스 씨가 '유학생이 본 한국'을

주제로 발표한다.


대구대 행정법대 도시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몽골 출신 푸제 씨는 '유학생의 초국적 네트

워크: 학업, 일, 가족을 중심으로' 발표를 한다.


토론에는 바트챙게르 투맹뎀베렐 몽골법제연구원 전임연구원, 막슈다주래바 영남대 기계공학

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.


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

(ZOOM)으로 진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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